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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렉시트(Brexit)와 영국 과학계 및
연구환경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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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렉시트(Brexit)

    45년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있었던 유럽연합(European Union: EU)의 탈퇴를 뜻하는 

단어로, Britain(영국)과 Exit(퇴장/떠남)의 합성어

-   빈부격차, 세대갈등, 글로벌화의 신뢰하락 등 복합적 이유로 2016년 6월 

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

- 2017년 3월 29일, EU에 정식으로 탈퇴 의사 통보

-   2018년 11월 25일, ‘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EU & 유럽원자력공동체(Euratom) 

탈퇴 협정’* 및 ‘EU와 영국 간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’** 최종 합의 및 승인 

절차 돌입

*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K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

EU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

** Political Declaration setting out the framework for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

the EU and the UK

    탈퇴 협정 없이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게 되는* 올해 10월 31일까지 양측 간 협상 

필요**

* 노딜 브렉시트(No-deal Brexit)라고도 불림

**   기존 탈퇴일은 올해 3월 29일이었으나 英 하원 의회 부결로 인해 EU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

10월 31일까지 연기

- 총 네 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 협상 필요

① 영국의 재정적 의무 정산

② 탈퇴 시 상대국에 거주 중인 시민의 기득권 보장

③ 영국ㆍ아일랜드 국경 문제

④ 영국의 탈퇴부터 영국-EU 미래 관계 출범 전까지의 전환 기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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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의 R&D 지출 규모

    영국은 전통적 과학 강국으로, 미국(375회)에 이어 노벨상 수상실적 2위(130회)

-   가내수공업에서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과학기술 증진 및 확산을 통해 사회혁신 및 

경제성장 이룩

-   (2017년 기준)R&D 지출은 348억 유로(약 46조 484억 원), GDP의 1.69% 차지

-   GDP 대비 R&D 지출 비율은 EU 국가 중 11위로, EU 평균 비율(2.07%)보다 약 

0.4% 낮은 수준

그림 1. 2017년도 EU-28개국 GDP 대비 R&D 지출 비율 (출처: Eurostat 재구성)

    GDP 대비 R&D 지출 비율 상위 10개국과 비교 시, 공공연구기관 R&D 지출 하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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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1. EU R&D 지출 비율 상위 10개국 R&D 분야별 비중(%) (출처: Eurostat 재구성)

국가 기업체 고등교육 공공연구기관 민간ㆍ비영리

스웨덴 71 26 4 <0.5

오스트리아 70 22 7 <0.5

덴마크 64 33 2 <0.5

독일 69 17 13 <0.5

핀란드 65 25 9 1

벨기에 68 21 11 <0.5

프랑스* 64 22 13 2

네덜란드 59 30 11 -

슬로베니아 75 11 14 <0.5

체코 63 20 17 <0.5

영국 68 24 6 2

*=2016년 데이터 기준

-   기업체 및 고등교육 분야 지출은 중위권(5위) 및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지출은 

하위권(9위) 위치

-   민간ㆍ비영리 분야 R&D 지출은 상위권(공동 1위)으로 주로 건강ㆍ의료분야 R&D에 

투자

    영국 R&D 지출 비율은 기업체(68%)-고등교육(24%)-공공연구기관(6%)-

민간ㆍ비영리(2%) 순

-   (’17년 기준)기업체는 총 237억 유로(약 31조 4,170억 원)를 지출하였으며, 제약-

자동차 및 부품-(소프트웨어 개발 제외)컴퓨터 프로그래밍-항공 분야 순

-   고등교육 82억 유로(약 10조 8,720억 원), 공공연구기관 22억 유로(약 2조 9,170억 

원), 민간ㆍ비영리 4억 유로(약 5,300억 원) 지출

    다만, 영국 내에서도 지역별 R&D 지출의 편차가 큰 만큼 잉글랜드 쏠림현상 존재

- 영국 전체 기준 인구 1인당 R&D 지출은 527파운드*(약 77만 1,200원)

* 우리나라 인구 1인당 R&D 지출은 약 159만 원 수준

-   잉글랜드 554파운드(약 81만 원), 스코틀랜드 466파운드(약 68만 2천 원), 

북아일랜드 371파운드(약 54만 3천 원), 웨일스 238파운드(약 34만 8천 원)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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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-영국 R&D 관계

    EU의 연구정책은 ‘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(Treaty of the Functioning of the 

EU)’에 의거ㆍ실행

-   EU 회원국의 과학ㆍ연구를 증진하기 위해 기금을 공동출자하여 다수의 방법을 통해 

지원

-   대표적 지원방법은 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(Framework Programme)*, ② 유럽 

구조ㆍ투자펀드(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), ③ 분야별 R&D 

프로그램, ④ 기타 연결 프로그램, ⑤ 파트너쉽

* 유럽지역 연구기관 및 연구 인력의 참여를 기반으로 EU 참여자간 공동연구 증진, 연구기반 

확대,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

    영국은 지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(’07~’13)기간 동안 EU를 통해 순 연구비(net 

research fund) 흑자 기록

-   (’07~’13)6년 간 영국은 EU의 연구비에 54억 유로(약 7조 930억 원) 기여 및 88억 

유로(약 11조 5,600억 원)를 지원받아 34억 유로(약 4조 4,600억 원) 흑자 기록

-   EU28개국 중 독일, 폴란드, 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연구비 수령

-   그 중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연구비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, EU 

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한 수혜

그림 2. EU 연구개발혁신 예상 지출 규모 (출처: UK Parliament 재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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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3. EU R&D 지출 비율 상위 10개국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및 구조ㆍ투자펀드 수령 액수 (출처: UK Parliament 재구성)

04
노딜 브렉시트(No-deal Brexit) 시 영국 과학계 영향

    EU 회원국으로 유럽 과학계에서 중요한 위치 차지

-   특히,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과학계 기여는 (’18년 기준)전 세계적으로도 11.6%에 

달하는 피인용 연구와 15.9%의 고피인용(highly-cited) 연구결과물 생성

-   다만, 타 EU 국가의 과학ㆍ연구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영국에 대한 의존성은 낮은 편

    영국 왕립 협회와 과학계는 노딜 브렉시트에 회의적 시선 표명

-   과학계에서는 EU 탈퇴로 인한 이득보다 손실이 분명한 상황으로 연구 분야 

‘영국패싱(UK passing)’에 대한 대비 요구

-   EU 공동연구 네트워크, 인적ㆍ기술ㆍ인프라 교류 등 연구에 필수적인 여러 기회 

상실 예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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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   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한-EU / 한-영국 개별적 연구 협력 시스템 재수립 

필요

- 올 10월 최종 결정 결과에 따른 전략적 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

-   기존 EU 체제를 통한 원스톱 연구 협력에서 한-영국 / 한-EU27 체제 연구 협력 

시스템 마련 필요

표 2. 과학계의 노딜 브렉시트 지양이유 (출처: The Royal Society)

노딜 현재 상황 협상 필요 부분

•   영국 내 고등교육기관 소속 교수/연구자 6명 중 

1명은 EU 출신

•   영국 내 연구자 중 약 17%는 EU 출신

•   유럽연합과 영국 간 이동자유성 보장 및 각종 

행정부담 최소화 지원

•   100억 유로 이상의 유럽연합 연구자금 접근 

불가

•   탈퇴 이후에도 Horizon2020 및 Horizon 

Europe과 같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 가능 

여부

•   신약과 신기술 등에 대한 접근 상실

•   매달 약 3,700만 팩의 의약품이 EU에서 

영국으로 수입

•   신약 및 신기술 등에 대한 접근 법적 보장

•   공동개발 신약 및 임상실험 결과 공동활용 

네트워크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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